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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2025. 01. 08. 수.)

□ 세종시당 : 044-868-2018

   (30100) 세종시 아름서1길 13-1 706호 

□ 대변인 : 박범종 (010-9302-7428)

쿠데타 세력 옹호하는 최민호 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최민호 시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라는 해괴망측한 망언을 내놓았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추
운 길에서 밤을 새우며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국민의 목소리를 저버리고 이를 방해
하는 세력은 윤석열 내란수괴의 친위 쿠데타를 옹호하는 내란 동조 세력일 뿐이다. 세종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달만을 위해 쿠데타 세력과 
손잡는 모습을 시민들이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지난 3일 공수처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에 실패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직무가 정지되
고 내란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은 경호처를 방패 삼아 국가 공권력을 마비시키며 계엄령에 이
어 또다시 대한민국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윤석열은 지금 당장 체포되고 구속 기소되어야 마땅할 중
범죄자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현시점에서 대한민국 국격 회복을 위해 강력한 공권력을 동
원해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임을 부정하는 국민의 힘이 아직도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 개탄스러울 뿐이다.
 
 최민호 시장은 내란 선동과 쿠데타 세력을 옹호하는 모든 정치적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 세종시민들
에게 석고대죄하며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이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가진 도시를 이끄는 시장이 헌
정 질서를 유린하는 내란 행위에 동조한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길 뿐 아니라, 도시 발전
을 가로막는 행위다.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즉각 사퇴함으로써 세종시민의 명예와 자
부심을 회복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세종시민의 바램과 함께 단호한 법 집행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
포되어 처벌받는 그 날까지,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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